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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과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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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과 음주 및 흡연 동기의 관계에서 반추와 걱정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70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Cooper(1994)의 음주동기척도, Smith et 

al.(2010)의 흡연동기척도, Kovacs(1985)의 소아우울척도, Reynolds와 Richmond(1978)의 소아불안척도, 

Nolen-Hoeksema와 Morrow(1991)의 반추반응척도와 Meyer, Miller, Metzger and Borkovec(1990)의 

걱정질문지를 시행하였다. 자료를 경로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우울과 음주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의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였고, 불안과 음주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우

울이 흡연동기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

동기와의 관계에서 걱정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문

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시 반추와 함께 동기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적 개입과 정책에 대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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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은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으로 음주와 흡연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이다(김현옥, 전민숙, 2007).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에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19.4%, 흡연율은 11.4%이며, 성인의 음주율은 27%, 흡연율은 22.9%이다(보건복지부, 

2012b).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며, 거의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 및 흡연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율은 2005년도에 

27.0%에서 2012년에는 19.4%로 감소하였고, 흡연율은 2005년도에 11.8%에서 2012년

도에는 11.4%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2b). 하지만 음주 및 

흡연 시작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자 및 흡연

자 비율은 높아지며 흡연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 비율은 계속 증가하

고 있다(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6;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6).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증진 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음주,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Christiansen과 Goldman(1983)은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양상이 성인기의 음주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Cooper(1994)와 Timothy, Tibor and Mike(2013) 

또한 음주행동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및 상담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음주동기를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

의 복잡한 변화가 일어난다. 성호르몬 분비와 함께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 일어나고, 

인지적으로는 추상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뇌의 변화와 함께 정서적으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급격하고 복잡한 정서의 동요를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통합하는 인간발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은 발달 

과업상의 성취에 어려움으로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기 쉬우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 또는 흡연을 택한다(김은주, 201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 및 흡연의 동기를 살펴보고 그들

이 발달 단계상 또는 심리사회적 요인 등의 이유로 우울 또는 불안을 경험할 시 동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이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 걱정과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49 -

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의 

특징적인 인지적 기제인 반추와 걱정이 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매개효과의 

존재를 탐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음주동기 및 음주의 영향

  청소년기 음주의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술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

용되는 분위기이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나 친구, 어른들로부터 비

교적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음주는 성인의 음주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과적 질환 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문제를 발생시킨다. 청소년 음주는 약물중독, 폭력, 자살, 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헌수, 2002; Hingson, 

Heeren & Winter, 2006; Windle, 1999). 음주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음주문제를 경험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공격성, 학업문제, 비행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할 경우 성인이 되어 알코올 의존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Grant, 

1998; Kaplow, Curran, Angold & Costello, 2001). 청소년의 문제음주는 다양한 개인

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초래함으로써 이를 처리

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로 초래되

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 기초적인 작

업으로 청소년들이 왜 음주를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 즉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강화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이시연, 2006).

  동기(motivation)는 행동을 유발한다. 동기는 개인이 소망하는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Cox & Klinger, 1988). Atk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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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은 동기를 어떤 행위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행위를 지속하는데 있어 직접적으

로 작용하는 영향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동기

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서 원인, 연유, 계기 등

을 유의어로 칭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동기의 심리학적 개

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의 동기는 행동을 처

음으로 유발하고 그 행동을 유지시키는데도 기여하는 것을 내포하며 특정 행동을 통

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술을 마시는 행

위도 그 주체가 되는 개인이 긍정적 감정의 경험 또는 부정적 정서의 완화 등의 욕

구를 성취하고자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이를 음주의 동기라 할 수 

있다(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음주동기는 음주행동에 가장 근접한 

선행변인으로 음주행동에 이르는 여러 요인들의 공통경로이고 음주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상희, 2011).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마시게 

된다(Adesso, 1985). 어떤 사람에게는 음주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추구, 스트레스 및 긴장완화의 효과를 기대하며 마

신다(Damaris, 1983; 서경현, 2002). 이와 같이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음주를 하는 이

유는 다르다. Cox와 Klinger(1988)는 음주동기에 기저하는 2가지 차원에 따라 음주동

기를 4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음주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들의 방향성 차원이며 이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분류된다. 두 번째 차원은, 

음주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들의 원천이며 내적 원천과 외적 원천으로 분류된

다. 그리고 방향성과 원천의 조합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음주동기는 친목과 사회적 활

동과 연결되는 사교동기,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대처동기, 사회적 

비난이나 거부를 피하기 위한 동조동기, 그리고 긍정적인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한 고

양동기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4가지 음주동기가 음주동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타당한 분류라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신행우, 1998; Simons, Correia, 

Carey & Borsari, 1998).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주동기의 개별 차원에 초점을 두어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Young-Wolff, Kendler, Sintov and Prescott(2009)은 대처

동기만을 Goldstein과 Flett(2009)는 대처동기와 고양동기에만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등 부분적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음주동기의 복합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신원우,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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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개별 차원을 토대로 분석하기보다는 음주동기 자체를 단일 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음주문제 및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많다(Bettina & Mate, 2012; Federica, Mnauela, Fabrizia & Silvia, 2012; 

Perra, Fletscher, Bonell, Higgins & McCrystal, 2012; Solange, Roland & Daniel, 

1994).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술을 더 많이 마

시고, 술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Young-Wolff et al., 2009).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우울감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흡연율과 음주율이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숙희와 오수성(2005)의 연구에서는 음주문제를 

가지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임상적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Marlatt와 

Gordon(1985)은 습관적 음주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의 주요 재발 원인으로 불안과 우

울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길홍 외(1985)는 불안 성향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음주의 

빈도 등이 높다고 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불안과 음주동기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Clerkin & Barnett, 2012; Ham, Bonin & Hope, 2007; Kuntsche, Knibble, 

Gmel & Engels, 2006).

2. 청소년의 흡연동기 및 흡연의 영향

  한편 청소년기의 흡연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호흡기에 대한 영향이 대표적이다. 

담배에는 69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가래, 천명, 숨참 등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폐의 발육 및 폐기능을 감소

시킨다. 또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방어능력을 저하시키고, 폐에 

존재하는 방어세포의 수, 형태를 변화시키는 등 호흡기 조직 및 기능저하를 야기하고, 

호흡기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된다

(Jee, Samet, Ohrr, Kim & Kim, 2004). 흡연은 모든 암 원인의 30%, 페암 원인의 

55.6%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경제, 2013). 또한 흡연은 중성지방, 동맥경화증

의 악화요인인 초저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을 12%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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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을 9% 감소시키는 등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수명 단축 효과도 크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에 비해,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

는 8년이 단축된다(보건복지부, 2013). 미국의 경우 2000년도에 17세 이하의 청소년 

흡연자가 2,000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금연을 하지 않는다면 이 중 약 640만 명이 흡

연으로 조기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Volker, Nawi, Fikru & Heiko, 2013).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흡연은 사망의 첫 번째 주 요인으로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WHO, 2012). 이 외에도 조기 피부

노화 현상, 임신관련 장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다른 약물의 사용 및 남용, 일탈행위

와의 관련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지고 금연이 어려워지며 평생 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성인기 건강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의 

흡연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정신건강학적 문제를 일

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보건복지부, 2013). 아울러 우울감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

보다 음주, 흡연, 수면 미충족률이 약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b). 

  학교 및 정부에서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의 저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흡연이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연관되

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장영순, 2002). 특히,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친구의 권유, 담

배광고 등은 흡연에 직접적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이기영, 1997)결과에 따르면, 흡연동기는 호기심(52.1%),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23.6%),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14.3%), 멋있게 보이기 위해(10.6%)로 나

타났으며, 최은정, 남길현과 박천만(1999)의 연구에서는 호기심(39.2%), 친구의 권유

와 반항, 도피(28.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23.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즐거움과 쾌락의 추구, 부정적 정서의 통제, 휴식, 분노, 호기심 등으로 

나타났다(Spielberger, Foreyt, Reheiser & Carlos, 1998; Tomoe, Field, Berker, 

Colditz & Frazier 1999; William, Steven, Claude, Amelia, Brain & Deborah, 2013). 

연령에 따라서도 흡연동기와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생은 성인보다 부정적 정

서 감소, 감각-운동적 만족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들은 다

른 연령집단에 비해 흡연행동이 자신의 매력을 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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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즉, 사회적 매력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한다(이기학, 한종철, 1996). 오익수, 박경

애, 황순길, 이재규와 이향림(1993)은 청소년의 흡연습관 형성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

고 각 단계에서의 영향요인과 흡연동기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흡연충동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첫 흡연경험, 세 번째 단계는 재흡연 경험이며 네 번째 단계는 흡연

습관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한 번 흡연을 경험해본 청소년들이 흡연행동을 유지하게 

되는 단계로 불안, 생활 스트레스와 흡연동료가 이 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다. 한편 Spielberger et al.(1998)은 흡연시작의 가장 큰 동기를 쾌락과 새로운 

경험으로, 흡연유지의 주요 동기로는 긴장, 분노의 감소 등이라고 하였다. 

3. 반추 및 걱정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

  Nolen-Hoeksema(1991)는 반추를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몰입으로 정의하였고, 반추

함으로써 우울과 관련된 기억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되어 개인은 적절한 대처행동을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장기화하고 악순환 시킨다고 하였다(Nolen-Hoeksema 

& Larson, 1999). 반추모델에 따라서 반추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

로, 슬픔의 반추모델에서는 슬픔에 관련된 상황과 슬픔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생각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Conway, Csank, Holm & Blake, 2000), Wells와 Matthews 

(1994)의 실행기능 자기조절 이론에서는 반추를 실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의 불

일치에 작용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반추에 대한 정의는 학자,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Nolen-Hoeksema(1991)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몰입으

로 정의되는 반추는 우울과 불안의 발달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개념으로

서 본 연구에서도 이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반추는 동기를 경

험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이 주장되

고 있다(Caselli, Bortolai, Leoni, Rovetto & Spada, 2008; Caselli et al., 2010; Spada, 

Caselli & Wells, 2013). 반추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경향과 함께 특히 알코올 남용자의 

경우 알코올 사용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며, Caselli et al.(2013)의 연구

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습관적 음주자 집단이 반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된다.

  반추와 함께 걱정도 우울과 불안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불

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걱정은 가장 핵심적인 인지적 기제 중 하나이다(Berko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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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Fournier, Freeston, Ladouceur, Dugas & Guevin, 1996). 걱정은 위협적 심상

으로 유발되는 정서적, 생리적 반응에 대한 인지적 회피기제로서 걱정이 과도하게 병리

적 특성으로 작용하게 될 때 침투적이며 부정적 사고와 불안을 동반하는 정서적 불편

감을 유발하여 적응적 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Borkovec, 1994; Davey, 1994).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흡연동기는 높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Abigail, Giao, Joshua & Steven, 2009; Bettina, Thomas & Carmella, 2007; 

Julia & Christine, 2013). 또한 걱정과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두 

요인간 관련성의 존재가 설명되고 있는데(Thompson, 2012), Peasley-Miklus, McLeish, 

Schmidt and Zvolensky(2012)의 연구에서 걱정은 흡연동기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

고 더 나아가 흡연행동을 중단하는데 있어 장해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반추와 걱정은 우울과 불안 증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또한 동기와도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으며 특히, 반추는 우울과 불안

을 경험 중인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인지적 기제로 검증되었다(Nolen- 

Hoeksema, 2000).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 반추 및 걱정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지만 이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이들 요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지만, 실제로 

우울과 불안이 어떤 기제를 통해 음주 및 흡연동기를 야기하는지를 설명해주지는 못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음주 및 흡연동기의 

관계에 대한 반추와 걱정과 같은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

이었다. 따라서 우울, 불안, 청소년의 음주율,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

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주동기와 흡연동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 요인인 우울, 

불안과 이들의 주요 인지적 기제인 반추 및 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청

소년의 음주 및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이 음주동

기와 흡연동기를 유발한다는 이론적 토대와 반추와 걱정은 우울과 불안의 특성을 구

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의 인지적 요인이며 지속요인이라는 이론적 근거 및 반추와 

걱정은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 등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우울과 불안이 음주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흔히 이들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반추와 걱정의 매개효과의 존재를 가정하고 검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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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우울, 불안, 반추, 걱정, 음주동기, 그리고 흡연동기를 하나의 모형으로 구

조화하여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요인의 경로 및 영향을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이 음주

동기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관계에서 걱정과 반추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을 감소시키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음주, 흡연에 대한 예방 

및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Ⅲ. 방  법

1.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과 음

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걱정과 반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및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고등학생의 우울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고등학생의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걱정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서울, 경기도 지역의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의 선정은 무작위로 여러 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 중 승인한 학교에 한 해 진행되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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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 하에 담임교

사가 연구목적을 반 학생들에게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지는 총 723부가 배부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7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706부를 최종 분석으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의 A학교에서 117명, B학교에서 

109명, 경기도의 C학교에서 264명, D학교에서 116명이 참가하였다. 연구대상인 고등

학생 706명 중 남자는 338명(47.8%), 여자는 368명(52.2%)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은 233명 

(33.0%), 2학년은 233(33.0%)명, 3학년은 240(34.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6.28세

(SD=.92)였다. 

3. 측정도구

1) 음주동기(Drinking Motive Questionnaire-Revised; DMQ-R)

  Cooper(1994)가 알코올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DMQ-R은 사교동기, 대처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까지의 6점 척도로 총 20개 문항들로 각 차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현장 경험이 15년 이상인 임상심리전문가 두 명의 한국인 연구자(김

근향 Ph.D, 조선미 Ph.D)가 원척도의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original DMQ-R을 한

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문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88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2) 흡연동기(Brief-Wisconsin Inventory of Smoking Dependence Motives; B-WISDM)

  Smith et al.(2010)이 흡연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WISDM 척도의 단축형 척

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B-WISDM은 1-7까지의 7점 척도로 총 37개 문항들로 

11개의 차원을 측정한다. 11개 차원은 친화적 애착, 자동성, 인지 향상, 갈망, 신호 

노출, 통제 상실, 부적/내적 강화, 사회적/환경적 자극, 미각특성, 내성, 체중매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한국인 연구자(김근향, Ph.D., 조선미, 

Ph.D.)가 original B-WISDM을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문척도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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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 우울 척도(Child Depression Inventory; CDI)

  Kovacs(1985)가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척도로, 지난 1주 동안의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점

까지 평정하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점은 0-54점의 범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희와 박경(2005)의 연

구와 유재순, 손정우와 남미선(2010) 등 국내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된 여러 

연구에서 우울을 평정하기 위해 본 척도가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채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4) 소아 불안 척도(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Reynolds와 Richmond(1978)가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한 척도로, 각 문항은 2점 척도로 평가되며 총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총점은 0-37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은혜, 오경자와 송동호(2003)와 최혜인 외(2012)등 국내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 된 여러 연구에서 불안을 평정하기 위해 본 척도가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고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3로 나타났다. 

5) 반추반응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Nolen-Hoeksema와 Morrow(1991)가 반추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우

울한 기분일 때 하는 여러가지 생각과 행동의 정도를 1-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총 22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시사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과 오경자(199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문척도의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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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걱정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PSWQ-C)

  Meyer, Miller, Metzger and Borkovec(1990)이 개발한 척도로, 각 문항은 걱정에 

대한 일련의 진술로 1-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성구, 신진희, 황유나와 송상욱(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1-4점까지의 4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의 대

상인 고등학생의 경우 좀 더 분화된 사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PSWQ 성인용

과 동일하게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원문척도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91로 나타났다. 

4. 통계적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 간의 관계에서 반추 및 걱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18.0

을 사용하였다. 

Ⅳ. 결  과

1. 우울, 불안, 음주동기, 흡연동기, 걱정, 반추 척도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걱정은 반추(r=.69, p<.01), 불안(r=.53, p<.01), 우울(r=.53, p<.01), 

음주동기(r=.09, p<.05)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흡연동기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추는 흡연동기를 제외한 불안(r=.53, p<.01), 우울(r=.55, p<.01), 음주동기(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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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불안은 우울(r=.54, p<.01), 흡연동기(r=.10, p<.01) 

및 음주동기(r=.12, p<.01)와, 우울도 흡연동기(r=.13, p<.01) 및 음주동기(r=.14, 

p<.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흡연동기와 음주동기(r=.67, p<.01)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흡연동기(r=.08, p<.05)와 음주동기(r=.13, p<.01)와의 관계

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걱정, 반추, 불안, 우울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N = 706)

연령 걱정 반추 불안 우울
흡연

동기

음주

동기

연령 -

걱정 .01 -

반추 -.27 .69** -

불안 .00 .53** .53** -

우울 -.05 .53** .55** .54** -

흡연

동기
.08* .05 .06 .10** .13** -

음주

동기
.13** .09* .12** .12** .14** .67** -

M 16.28 32.11 40.24 11.91 13.80 41.83 23.12

SD .92 11.09 13.77 6.62 7.10 18.20 8.77

*p< .05. **p< .01.  

2.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 간 관계에서 반추 및 걱정의 매개효과

  우울 및 불안, 음주동기와 흡연동기, 반추 및 걱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

하였던 경로 모형을 분석하였다. 우울 및 불안, 걱정과 반추가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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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조모형 검증은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와 

함께 적합도 지수도를 고려하였는데, χ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와 χ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

이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을 선

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값이 .95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6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

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는지도 검증

하였는데, 정규분포 가정이 심하게 위반된 경우, 최대 우도법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Curran, West & Finch, 1996).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살펴본 결과, 자료는 Curran, West and 

Finch(1996)가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2, 첨도<7)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의 범위에 해당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내었다; χ₂=.7244 (df=6) p=.403, TLI=.997, CFI=.999, RMSEA=.017(표 2). 

  기본모형에서 가정한 3 경로들의 경로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β=.37, p<.01)과 불안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β=.33, p<.01)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울이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β=.08, p<.05)과 우울이 걱정에 미치는 영

향(β=.34, p<.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반추가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β= 

.11, p<.01) 및 불안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β=.35, p<.01)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과 음주동기의 관계에서 반추가 매개하는지 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반추의 매개효과가 z=5.29, 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반추가 완

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과 흡연동기의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효

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과 음주동기의 관계에서도 반추가 완

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71, 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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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χ₂ df TLI CFI RMSEA

7.244 6 .997 .999 .017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ß S.E t

우울 → 반추 .71 .37 .07 10.34**

불안 → 반추 .70 .33 .07 9.46**

반추 → 음주동기 .01 .11 .00 3.70**

불안 → 걱정 .58 .35 .06 9.67**

우울 → 흡연동기 .01 .08 .00 2.77*

우울 → 걱정 .53 .34 .06 9.50**

*p< .05. **p< .01.   

그림 1.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와 흡연동기 간 관계에서 반추 및 불안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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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반

추와 걱정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각각의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 ‘고등학생의 우울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즉, 우울과 음주동기 간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였고, 반추는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자체로 음주동기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우울한 기분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되

어 적절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음으로서 음주동기가 발생된다는 Cox와 

Klinger(1988)의 설명에도 부합한다. 즉, 우울이 반추를 가중시키며, 이는 음주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회피 또는 조절하고자 하는 음주동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추후 습관적 음주, 과음 등과 같은 문제음주 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 

및 남용, 발달과업 수행의 지체, 신체 발육 지연, 신체기능 부조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시사된다(김정심, 2001).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음주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 신원우(2010)와 Young-wolff et al. 

(2009)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재까지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과정에

서 반추의 매개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연구가설 1과 관련한 추가 결과로, 고등학생의 우울 자체가 흡연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즉 고등학생들의 흡연문제를 다룰 때는, 우울이 

흡연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환자의 흡연율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는 연구 

(Mathew, Weinman & Mirabi, 1981),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자의 우울성향이라고 보고한 연구(오순영, 김세인, 윤방부, 

1993) 등과 같이 우울 성향이 흡연의 중요한 심리적 동기라는 것으로 밝혀낸 선행연

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의 우

울과는 좀 더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슬픔, 무력감과 같은 우울 

증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두통, 복통 등의 신체증상, 학업성적 저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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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무단결석, 약물사용, 가출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 또는 비행으로 나타나며 이

를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라고 한다(Sam & Fredric, 2000). 이러한 특징

은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발현 빈도는 아동이나 성

인보다도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1).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문제를 다룰 때는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흡연습관을 조절하기 힘들며 우울은 흡연 시작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고, 이들이 습관적 흡연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Breslau, 

Peterson, Schultz, Chilcoat & Andreski, 1998).

  둘째, 연구가설 2 ‘고등학생의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걱정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불안은 음주동기 또는 흡연

동기에는 걱정을 매개로 하여 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순(2002)의 국내 고등학생의 흡연동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의 감소, 공격성 해소, 휴식 및 이완, 친구관계, 지적 호기심, 담배에 대한 흥미, 

사회적 매력 순으로 흡연동기가 나타났다. Cooper, Russell, Skinner and Windle 

(1992)의 연구에서 음주동기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 완화하고, 또래와의 사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 일종의 고양감을 느끼기 위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이

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분노, 고통,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Buss & 

Plomin, 1984; Watson, Clark & Tellegen, 1998)가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기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음주동기 또는 흡연동기를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를 

이루는 요인 중 불안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불안 또는 걱정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추

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안은 반추를 매개로 하여 음주동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다음에서 논의 된다.

  연구가설 2와 관련한 추가 결과로, 고등학생의 불안과 음주동기 간의 관계에서 반

추의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불안을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은 

불안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음주동기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불안의 경험으로 인해 부정

적인 생각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되어 적절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음으로서 음주동기가 발생된다는 것이다(Cox & Klinger, 

1988). 불안과 반추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불안한 개인이 반추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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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부적응적이고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고(Lyubomirsky, Caldwell & Nolen-Hoeksema, 

1998),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Donaldson & Lam, 2004;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Watkins & Baracaia, 2002; Watkins & Moulds, 2005), 기분

을 좋게 해주는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의 감소(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3) 등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불안이 반추를 증폭시키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

정적 정서를 회피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행동을 떠올리며, 이에 선행하

는 음주동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논의하였던 문제음주 뿐만 아니라 

추후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기능에 문제를 초래하며 개인, 가족,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이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수 있게 된다(김상희, 

2011).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를 다룰 때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서 상태와 함

께 특히, 불안이 유발될 때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을 반추하지 않고 대안적 대처방식

을 활용하여 흡연동기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반추를 함께 다루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를 측정할 시 음주 

및 흡연과 관련된 개인별 요인을 세분화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예로, 음주동기와 이

와 관련된 변인들을 측정할 때 습관적 음주자, 음주 경험자, 음주 무경험자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고등학생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음주 경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세분화한 분석

이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실업계고 

학생들을 포함하는 등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충분한 

모집단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과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와의 관계에서 반추와 

걱정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하지만 각 변인들의 포괄적인 부분에 초

점을 맞추다보니, 각 변인에 존재하는 하위영역들의 영향력은 세분화하지 않은 채 진

행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하위영역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들의 우울 및 불안을 평정하

는데 CDI와 RCMAS를 사용하였다. 이 두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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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임상현장과 기존 연구들에서는 고등학생들까지 폭 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성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그 사용이 

제한 될 수 있다. 향후 학년별 연구에서 고3에 대해서는 BDI 등과 같은 성인용 도구

의 사용이 적용되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롭게 출간된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Alchohol 

Use Disorder와 Tobacco Use Disorder의 진단기준에는, 알코올을 사용하고자하는 갈망 

또는 강한 욕망(craving, or a strong desire or urge to use alcohol/tobacco)이 포함

되어 있으며, 알코올/타바코 사용 장애를 금단, 내성, 갈망을 포함하는 행동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의 군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알코올에 대한 갈망은 술에 대한 강렬한 

소망(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을 뜻하며 음주 행동을 초래하는 선행 

기제이며, 음주행동과 가장 근접한 선행변인인 음주동기(Cox & Klinger, 1998)와 유

사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음주에 있어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가장 핵심적이

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선행하는 갈망 또는 동기가 어떻게 보면 더 결

정적인 요인으로서 다뤄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 및 흡

연문제의 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 음주 및 흡연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와 그 해결책에 

대한 모색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의 중요성 

인식과 이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

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도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로는, 심한 걱정과 불안으로 등교, 수면에의 

어려움, 우울로 인한 무기력감 및 대인관계에의 어려움, 지나친 공격성, 술, 담배, 인

터넷의 과용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모든 문제들은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

는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한다. 이러한 정신건강 수준은 중학교 이후 시기에 급격히 저

하되는 경향(박동혁, 2007)이 있고 따라서 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생의 정신건

강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살 시도

율, 스트레스 인지율, 흡연율 및 음주율 감소를 중,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청소년 음주율 및 흡연율을 각 3% 정도씩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우수프로그램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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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우울아동 프로그램, 고등학생 대상 우울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있고, 충청남도의 고등학생 우울자살 중재 프로그램, 고등학교 청소년 정

신건강 상담실운영, 또한 서울에서는 동작구의 청소년 대상 우울증 예방관리, 중구의 

정신건강인식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량구의 청소년대상 우울증 예방과 주의력 

집중향상 등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입증되었다(보건복지부, 2012a).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유병률을 2020년까지 10%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율은 1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Expanded School Mental 

Health Program’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마음의 문제(Mindmatters) 프로그램

을 시행중으로 청소년의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약물남용 등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학교기반의 행동장애, 정신장애의 조기발

견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와 각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더불어 건강한 정신건

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즉, 학교에서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으로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이다. 

하지만 본 저자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의 중요성만큼 고

위험군의 비율 자체의 감소를 핵심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의 활

성화이다. 박동혁(2007)이 국내 중고생 6,41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건강 향

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병리적 증상의 감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안녕감의 경험 및 

심리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

할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음주 및 흡연 동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과 관련된 동기를 감소시

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 청소년들은 수능 및 입시, 취업문제 등으로 

학생과 부모가 매우 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심각히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곧 음

주, 흡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이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과정에서, 반추와 같은 부정적인 인지적 기제가 발동함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증폭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따라서 인지행동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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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학적 개입 등 부정적 사고 및 정서를 감소시키고 인간의 전반적인 well-being

과 행복을 도모한다는 기본 논리를 추구하는 접근법을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착

시키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이와 관련한 고영건, 김경일과 김진영(2009)의 청

소년 정신건강 최적화 전략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멘탈 휘트니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문제의 완화와 함께 건강 증진 행동 상 유

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앙공무원교육원’

의 경우 긍정심리교실, 감성행복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해 고위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삶에서의 어려움이나 감정적 피로 등에 따른 행복지수 진단과 

감성치유, 개인의 스트레스 조절 기법 및 회복 훈련 등을 목표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

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13a; 중앙공무원교육원, 2013b).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유익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된 만큼 이를 현재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정을 겪는 미래의 자원인 청소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중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의 예방 및 증진 차원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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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rumination and wor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drinking motivations, 
and smoking motiva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Yoo, Chanwoo*․Kim, Keunhyang**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umination and wor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drinking motivations, and smoking motiva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706 students and they were asked to fill out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The 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Revised, the Brief‐Wisconsin 

Inventory of Smoking Dependence Motives, the Child Depression Inventory, the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the Rumination Response Scale, and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Firstly, s a result of path analysis, 

the full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motivations was found. Secondly, the full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rinking motivations  was also 

found.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and a number of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depression, anxiety, smoking motivations, drinking motivations, 

rumination,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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